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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OVID-19로 급부상한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의 활동을 가상 

세계로 확장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서비스 사업자

들에게 현실의 자산이나 가치를 가상 공간에서 새로운 자산과 가

치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창조적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는 자유도

와 기회를 제공하고, 사용자들에게는 이를 통해 서비스의 접근

성과 지속성 및 새로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관심을 받게 되었다. 본 기고에서는 미래 메타버스 생태계

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DAO와 Web 3.0 관련 동향을 점검

하고 탈중앙화의 미래 가능성과 문제점을 논한다. 

I. 서 론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Snow Crash”에서 처음 

사용된 메타버스(Metaverse)는 COVID-19의 대유행

으로 비대면 상태가 지속되면서 사람들 간의 만남이 줄

어들고 온라인을 통한 경제 활동과 생활하는 시간이 늘

어나면서 급부상하게 되었다. 가상.초월을 의미하는 메

타(meta)와 세계.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

를 합성한 신조어로 디지털 기반의 가상 세계로 확장해 

가상 공간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기

존의 현실 세계 내에서의 모든 활동을 디지털 가상 공간

을 통해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가상 세계라는 의미

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VR, XR을 이용한 서비스들이 가상 세계에

만 집중한 것과 달리,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의 활동을 

가상 세계로 확장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제시하여, 서

비스 사업자들에게는 현실의 자산이나 가치를 가상 공

간에서 새로운 자산과 가치로 재해석하여, 메이저 기

업 위주로 고착화되고 의존적인 플랫폼 생태계에서 벗

어나 새로운 창조적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는 높은 자

유도와 기회의 기반을 제공하고, 사용자들에게는 현

실 세계와 연결된 새롭게 재해석된 자산, 가치, 활동 

등을 제시함으로써 서비스의 접근성과 지속성 및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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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는 더 나아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단순

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넘어, 시공간에 제약을 받

지 않는 사회, 정치, 경제 활동 등을 위한 새롭고 다양

한 형태의 조직을 누구나 쉽게 설립하고 해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하

는데 필수 요건인 규칙(Rule)과 행동(Action)을 조직의 

참여자들이 수평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게 결정하고 

운영하는 조직이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다. 

본 기고에서는 메타버스에서의 DAO와 탈중앙화

된 인터넷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웹

3.0(Web 3.0) 관련 동향과 DAO와 웹 3.0이 표방하는 

탈중앙화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논한다.   

II. DAO의 정의 및 사례

1. DAO의 정의

DAO는 분산화된 자율 조직을 뜻하며, 컴퓨터 프로

그래밍된 규칙(rule)에 의해 구성되고, 기존의 중앙 정

부나 조직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조직과는 달리, 조직의 

구성원들에 의해 개방적으로 투명하게 통제를 받고 운

영되는 조직이다.

DAO는 2013년 9월 BitShares, Steem, EOS의 창

업자인 댄 라리머(Dan Larimer)가 아버지와 대화

를 하면서 최초로 DAC(Decentralized Autonomous 

Company, 분산 자율 시스템 기업)라는 단어를 사용하

였으며, 2014년 탈중앙화 거래소 BitShares가 출시되면

<그림 1> 회사 조직과 DAO의 특징 비교 (출처 : Ar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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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1]. 이후 DAC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다가 이더리움을 대표하는 인물인 비탈릭 부테

린(Vitalik Buterin)이 2015년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통해 관리 가능한 조직을 구현하겠다고 제

안하며 파생된 개념인 DAO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DAO는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디지털 원장 시스템을 

통해 조직의 구성원들을 등록하고, 구성원들은 투표 등

과 같은 행위를 통해 조직의 결정들을 관리한다. 조직의 

구성원은 투표권을 얻기 위해 토큰을 구매하게 되는데, 

DAO는 자체 블록체인을 가지는 코인이 아닌 자체 블록

체인을 갖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인 토큰을 자체적으로 

발행하여 조직의 의결권을 배분하고 이를 이용한 투표

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수평적 조직 구조와 

익명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지향한다. 현존하는 

기업 조직과 비교하여 DAO를 설명하자면, DAO의 모

든 작업과 자금은 참여하는 조직의 구성원들 누구나 볼 

수 있어 기업보다 투명하다는 것이다. 상장 기업은 독

립적으로 감사된 재무제표를 제공해야 하지만 주주는 

조직의 재무 건전성을 공개 시점에 볼 수 있을 뿐이다. 

DAO의 대차대조표는 퍼블릭 블록체인에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단일 거래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게 볼 수 있

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업보다 전 세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으며 조직의 규칙이나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DAO 구성원들에 대한 전환 비용 역시 

낮다[1]. DeepDAO에 의하면 2022년 6월 기준 4833개

의 DAO가 존재하고 7.6억 달러의 자본금 규모이다. 전

월 대비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2.1

억 달러가 감소하였지만, 최근 10개월 동안 약 8배 정도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각자의 자율 조직 구성 목적에 따라 다양한 

DAO가 급격하게 생성되고 있다. 소셜 커뮤니티, 투

자, 가상화폐 등의 프로토콜 관리 지원 등 구성코자 하

는 조직의 목적과 철학이 다양한 만큼 다양화되어 가

고 있다. DAO의 종류는 자율 조직을 구성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프로토콜 

DAO(Protocol DAO), 투자 DAO(Investment DAO), 

소셜 DAO(Social DAO) 등이 있다[2]. 

█ 프로토콜 DAO(Protocol DAO)

•�가장 일반적인 DAO의 유형으로, 프로토콜 DAO

는 소유권 및 거버넌스 메커니즘으로 공정하고 분

산된 방식 기반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플랫폼을 

대여하고,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DAO임

•�모든 주요 분산형 금융(DeFi) 프로토콜의 기반

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표적인 프로

토콜 DAO는 UNISWAP, MAKERDAO, YEARN 

FINANCE 등이 있음

█ 투자/수집 DAO(Investment/Collector DAO)

•�구성원들이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목적이나, NFT, 

예술품, 디지털 아트 등을 구매하거나 투자자가 

DAO에 자금을 넣어 두고,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투자처 제안을 투표를 통해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

로 설립된 DAO

•�누구나 자금 운영 방식, 투자 전략, 투자 대상에 대

해 제안이 가능하며, 기존의 벤처 캐피털 펀드들

이 고비용이 들고 법적 제반이 필요했던 것에 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본 형성 수단의 생성이 가능

•�대표적으로 KRAUSE HOUSE, META CARTEL, 

BESSEMERDAO 등이 있음

█ 소셜 DAO(Social DAO)

•�현재 DAO를 소셜이라고 부르는 명확한 기준은 없

지만, 유사한 관심사를 가지는 사람들이 모여 규칙

을 만들고 의사 결정을 하며, 구성원들의 공통 관심

사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성된 D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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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가입을 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토큰을 취

득해야 하며 DAO에 들어오게 되면 아티스트나 크

리에이터의 커뮤니티나 이벤트에 대한 접근 권한

을 얻게 됨. 토큰을 보유하고 있으면 특전을 받을 

수 있는 과금형 커뮤니티의 일종

•�대표적으로 FRIENDS WITH BENEFITS 등이 있음 

 

█ 서비스 DAO(Service DAO)

•�서비스 DAO는 재능 할당자(Talent Allocator)로

서, 개방형 인터넷 공간에서 DAO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개인이나 자원들을 공급해 주

는 중개자적 역할을 수행함

•�이를 위해 개인에게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분산 작

업이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며, DAO가 자원 분배

를 위해 온체인 자격 증명을 사용함

•�대표적으로 PARTYDAO, DAOHaus, Eden DAO 

등이 있음

█ 미디어 DAO(Media DAO)

•�미디어 DAO는 콘텐츠 제작자, 제공자, 소비자가 

콘텐츠 전주기에 참여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한 

DAO임. 각각의 참여 방식을 세분화하고 기여를 

장려하기 위한 방법이나 운영에 대한 거버넌스 등

을 참여자들이 결정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함

•�토큰 이코노미를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자, 제공자, 

소비자의 기여 시간을 소유권 지분으로 보상하는 

특징이 있음

•�대표적으로 FOREFRONT, DISCO DAO, BANKLESS 

DAO 등이 있음

█� 보조금/자선 DAO(Grants/Philanthropy DAO)

•�운영 방식은 투자 DAO와 유사하며, 기존의 보조

나 자선 활동의 불투명성과 운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대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MINT DUND, MOLOCH 등이 있음

2. DAO의 적용 사례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DAO란, 거버넌스의 중심을 

이루는 중앙적 주체의 간섭 없이 각각의 참여자들이 자

율적으로 투표와 제안 등을 통해 의사 표시를 하고, 이 

의사 표시를 기반으로 운용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이러

한 의사 결정 구조의 수립을 위해 DAO는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합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며, 이

를 위해 조직 또는 구성원들 간 필요한 규칙을 블록체인

상의 코드로 구현하고, 이를 중심으로 네크워킹하는 체

계가 구성된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규칙의 생성 및 폐지 

등을 포함하여, 구성원들의 의사 결정의 권한 부여 및 

합의 내용의 공유를 위해, 토큰 및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게 되는 구조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DAO의 작동 구조는 우선 기본

적 규칙을 구성하여 스마트 컨트랙트로 인코딩한 후, 

DAO 내부에서 지출하거나 조직 내의 특정 활동에 대

한 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을 발행하게 된다. 사

용자들은 DAO에 투자함으로써 구성원이 갖는 투표권

을 획득하게 되며, 이는 향후 DAO의 운영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는 이후 DAO의 완전 자율화된 독립

적 운영을 전제로, 오픈 소스를 통해 의사 결정 구현의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모든 거래와 규칙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게 하여, 완전한 투명성과 독립성 그리고 비가역

적 결정 구조를 구현하도록 도모된다[3].

현재의 DAO 생태계를 조망하는데 있어, Cooper 

Turley(DAO 및 NFT 인플루언서)가 게시한 Landsscape 

(‘21.6.25)를 통해 구분하는 것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Cooper Turley는 현재 Template, Frame-work, Tool 

등으로 DAO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을 돕는 그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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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O Operating System을 필두로, 구성원들로부터 기

부금을 받아 기부처를 결정하는 형태의 DAO인 Grant 

DAO, 토큰을 발행하고 토큰의 활용 방향 등을 결정하

는 형식의 Protocol DAO, 투자 자금을 모아 VC와 같

이 투자하는 데 있어 구성원들이 직접 결정하게 하는 구

조를 갖는 Investment DAO, 각 분야의 인력 및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조직의 형태를 갖는 Service DAO, 사람

들과 관계를 연결하는 형태의 Social DAO, NFT를 발

급하고 수집하는 Collector DAO, 콘텐츠를 유통 및 소

비하는 구조를 갖는 Media DAO로 분류하고 있다[4].

DAO의 유형은 위와 같이 여러 목적과 형태로 분류

될 수 있지만 Galaxy Digital Research 등에서는 DAO

들의 구조를 모집, 자금 조달, 협업, 거버넌스라는 유사

한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모집은 신규 

참여자를 구조 안에 유입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Twitter 등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하고 있다. 자금

조달은 이더리움 등 관련 코인을 모금하여 거버넌스 토

큰을 지급하는 과정으로, 협업은 커뮤니케이션 전반의 

과정을 의미하며, 거버넌스는 DAO의 향방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5].

세부적으로 각 DAO의 작동 방식을 살펴보면, 우

선 대표적 Protocol DAO인 The DAO는 스마트 컨

트랙트를 통해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였던 

탈중앙화 자율 조직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

으로 자율 조직 시스템을 설계한 Developer, 의사 결

정의 주체로 보유한 토큰수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

는 The DAO Tokenholders, 토큰을 구입한 토큰 보

유자나 Contractor 등이 실행을 위해 의결을 제시하는 

Proposal 제도, Tokenholder가 제안의 실행을 의결하

기 위한 Voting 제도, The DAO에 제안을 하기도 하고 

<그림 2>  DAO의 프레임워크 (출처 : Galaxy Digital Research, 신한금융투자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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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를 실행하는 주체로서의 Contractor, 그리고 

S/W로만 수행할 수 없는 부분들을 채워주는 Curators

로 주요하게 구성되어 작동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The 

DAO의 작동에 있어, The DAO는 2016년 이더리움 기

반의 The DAO 토큰을 발행하여 2,000억에 상당하는 

규모의 펀딩을 하여 주목을 받았으나, 이더리움 환전 

시 발생하는 취약점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일시에 3분

의 1의 손실이 발생되어 신뢰 문제가 발생되었었다. 더

불어, The DAO에 참여하는 Tokenholder가 자율적 의

사 결정 조직 참여에 목적을 두기보다, ‘The DAO’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시세 차익의 실현이 목적인 경우가 많

아, 의결을 위한 최소 의결 정족수에 못 미치는 투표 참

여가 발생되는 사례가 속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탈중

앙화 자율 조직의 완전성이 미흡하다는 기술적 문제도 

표출하였다. 또한 성장을 위한 외부 투자 유입이 어려

운 점, 블록체인이 갖는 익명성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다

량의 토큰을 보유한 경우 오용될 소지 등이 문제로 거

론되고 있다[6].

<그림 4> Maker Protocol 101 Deck (출처 : makerdao.com)

<그림 3> THE DAO 구조 (출처 : DAO Community & Friends 2019.8.28.,READ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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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Protocol DAO의 대표성을 가진 Maker 

DAO 또한, 토큰(MKR)을 발행하고 토큰을 보유한 사

람들에 의해 거버넌스가 실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Maker DAO는 2014년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

로 출범한 탈중앙화 자율 조직으로, 탈중앙화된 금융

(Defi(Decentralized finance))의 Protocol을 지원한

다. 은행 같은 중앙 관리자 없이, 이용자들끼리 금융 거

래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거래소(DEX(Decentralized 

Exchange)) 형태를 갖고 암호화폐 대출 신용 기관의 역

할을 하고 있다. MAKER DAO는 Protocol을 통해, 거

버넌스 시스템이 승인한 자산을 담보로 기존의 화폐와 

연동하여 안정성을 향상시킨 암호화폐인 Dai를 생성하

여 운영하며, MKR 보유자는 Dai의 안정성, 투명성, 효

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Protocol과 금융 리스크를 관리

하게 되는 구조이다[7].

Collector DAO의 대표격인 Constitution DAO는     

‘헌법을 사서 시민의 품에 안기자’는 모토 아래 현재 

13부만이 남아있는 미국 헌법 초판본이 뉴욕 소더비 경

매에 나오자 구성원들로부터 이더리움을 기부받아 경매

에 참여하면서 주목을 받게 된 DAO이다.  Constitution 

DAO 구성원들은 당시 PEOPLE이라는 토큰을 지급받

고 실제 초판본이 낙찰될 경우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

해 투표로 결정할 수 있었으며, 낙찰에 실패할 경우 기

부한 이더리움을 환불받는 조건으로 제안되었다. 실제 

<그림 5> FWB DAO 조직 (출처 : https://zhang.mirror.x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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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 DAO는 단기간에 17,000명으로부터 약 

4,000만 달러를 모으는데 성공했으나, 경매 결과 4,320

만 달러를 제시한 헤지펀드 시타델의 창시자 켄 그리핀

이 낙찰받아 Constitution DAO는 낙찰에 실패하였다

[4]. 그러나, 이후 Constitution DAO는 합의된 룰에 따

라 PEOPLE 코인을 소멸하여 구성원들에게 이더리움

을 송금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돌려줘야 하나, 

많은 비중의 구성원들이 비싼 이더리움의 송금 비용을 

이유로 환매를 거부하게 되었고, 존속된 PEOPLE 토큰

이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DAO에 의해 생산된 토큰이 

자산화되는 모습으로 확장되는 현상을 보여 주었다[8].

Social DAO의 사례인 FWB DAO는 기본적으로 음

악 발굴 플랫폼, WEB3 퍼블리싱, 스타트업 인큐베이

터, 크립토 투자자, WEB3 transformation을 선도하는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메이커 등이 모여 크리에이터를 

양육하고 집단적인 미션을 수행해 가는 커뮤니티를 표

방한다. Social DAO로 분류되는 것과 같이 가입에서

부터 내부 구성원의 투표가 이루어지며, 가입 확정 시 

FWB 토큰을 구매하게 되는 구조이다. 

여기서 FWB 토큰은 투자의 개념보다는 공동체를 구

성하는 매개의 역할로 작동한다는 것이 Social DAO

로 분류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FWB DAO의 구성은 

Tokenholder가 전체 의사 결정에 투표로 결정되는 구

조인 Governance, 커뮤니티의 전략을 수립하며 각 프

로젝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Board, 참여자들

이 만든 팀을 이끌어가며 팀의 예산을 관리하고 팀 내

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Teamleader, FWB Token 

holder로 reward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Contributor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는 약 

16개의 팀, 40개의 프로젝트, 수백 명의 Contributor, 

5,000명의 Token holder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9]. 

III. 웹 3.0

1. 웹 1.0과 2.0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WWW)은 인터

넷에 연결된 사용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

간을 의미한다. 웹은 인터넷상에서 텍스트, 그림, 영상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를 하이퍼텍스트(hypertext)로 

연결하여 제공한다. 웹 초기 단계인 웹 1.0에서는 웹 사

이트에서 미리 분류한 정보를 사용자들은 일방적으로 

전달받았다. 콘텐츠 제공자가 게시한 정보를 수정할 수 

없었으며,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자료를 찾는 행동만 할 

수 있었다. 웹 1.0의 기본적인 개념은 디렉토리 검색이

다. 모든 자료는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제공되며, 사용자

들은 해당 카테고리를 통해 자료를 전달받게 된다[10].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닷컴 버블의 붕괴 이후 새

롭게 성장한 아마존과 구글 등 인터넷 벤처들을 중심으

로 차세대 웹 기술과 인터넷 산업에 대해 경제적인 관

점에서 접근하면서 웹 2.0이 등장하게 되었다. 웹 2.0이

라는 용어는 웹의 전환점이었던 닷컴 버블의 붕괴와 살

아남은 기업의 구분을 위해 시작되었으며, 웹 2.0 용어

와 함께 웹 2.0 컨퍼런스가 탄생하였다[11]. 웹 2.0 컨퍼

런스에서 소개된 성공 기업의 사례들이 웹 2.0으로 소

개되면서, 웹 2.0은 새로운 기술과 응용을 다루는 차세

대 웹으로 확대되었다. 팀 오라일리(Tim O’Reilly)의 

“What is Web 2.0”에 따르면[12], 웹 2.0은 7가지의 대

표적인 특징이 존재한다: 1. 플랫폼으로서의 웹 (The 

Web As Platform); 2. 집단 지성을 활용 (Harnessing 

Collective Intelligence); 3. 데이터가 차별화의 열쇠다. 

(Data is the Next Intel Inside); 4. 소프트웨어 릴리즈 

주기의 종말 (End of the Software Release Cycle); 5. 

가벼운 프로그래밍 모델 (Lightweight Programming 

Models); 6. 단일 디바이스를 넘어선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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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Above the Level of a Single Device); 7. 풍

부한 사용자 경험 (Rich User Experiences). 이 중 웹 

2.0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지식

과 서비스의 재활용 및 재생산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는 점이며, 결국 차세대 웹이 지향하고 있는 네

트워크, 서비스, 디바이스, 데이터 등이 통합되어 사용

자에게 보다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웹”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블로그가 등

장하였고, 그 이후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

어가 등장하면서 사용자와 콘텐츠 제작자 간의 커뮤니

케이션을 증폭시켰다. 또한, 모바일 기기의 발전으로 인

해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는 더 많은 콘텐츠, 데

이터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게 하였다[13]. 

2. 웹 3.0으로의 발전

사용자들은 웹 2.0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통해 다

른 사용자와 콘텐츠 및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14]. 예를 

들어, 영상 콘텐츠 제작자는 영상을 제작하여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다른 사용자들은 업로드된 영상을 소비하

게 된다. 사용자의 개인 정보,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

와 콘텐츠는 플랫폼 웹에서 광고 등을 통해 새로운 수

익원을 발생시키는 등 귀중한 자산이 되었고, 페이스북

과 구글,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들은 중앙화 서버에 데

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사용자가 데이터를 직접 저

장, 제어,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는 웹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플랫폼이 통제하고 관리하는 문제점이 발생

하였다. 플랫폼 기업의 보안 문제로 인해 사용자의 개

인 정보가 유출된다는 점, 해당 플랫폼이 없어지면 사용

자가 생성한 데이터, 콘텐츠도 같이 없어진다는 점 또

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탈중앙화된 

웹, 웹 3.0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웹 3.0

의 시작은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 정보, 콘텐츠 등의 

권리를 플랫폼에 맡기지 않고 사용자가 가져오는 것이

다. 즉, 웹 2.0까지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읽고 쓰는 행위

만 하였다면,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가치와 함께 웹 3.0

은 웹상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사용자가 직접 소유하

고 관리한다. 또한 수많은 데이터로 맞춤형 서비스가 제

공되기도 한다[15]. 

웹 2.0의 개념이 등장하기 전까지 차세대 웹 기술은 

시맨틱 웹(Semantic Web)을 의미하였다[16]. 시맨틱 

웹은 웹 창시자인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에 의

해 제안된 개념이며, 인공지능을 통해 사람의 손을 최대

한 거치지 않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웹

을 의미한다. 이는 마치 현재의 인공지능이 웹에서 동

작하는 것과 유사하며, 컴퓨터가 웹에 포함된 데이터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

공하는 지능형 웹 기술이다. 이와 같이 웹 3.0의 개념은 

웹 2.0 시대로 전환하는 시점인 2000년대 초부터 이미 

존재하였다. 과거에 정의된 웹 3.0은 단순히 차세대 웹 

기술로 접근하였지만, 현재 웹 3.0에서는 구체적인 정

의가 존재한다. 플랫폼의 데이터와 사용자의 상호 작용 

뿐만 아니라, 생성된 데이터를 온전히 소유하는 ‘소유’

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공동 

개발자인 개빈 우드(Gavin Wood)는 웹 3.0을 두고 어

플리케이션 제작자들에게 HTTP, MySQL과 같은 기존 

웹 기술을 대체하는 빌딩 블록(Building Block)을 제공

하기 위한 프로토콜 묶음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기술

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 데이터가 어떻게, 어디

로 전달되는지,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10]. 이 프로토콜은 분산원장 기술인 블록

체인 기술을 통해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블록체인은 

거래를 보증하는 플랫폼을 통하지 않더라도 거래 데이

터가 거래에 참여한 사용자 및 구성원들에게 동시에 저

장됨으로써 해당 데이터를 함께 검증할 수 있는 투명성

을 보장한다. 반드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정보의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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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장할 필요는 없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로 자체 경제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 데이터 저장 기술을 기반으로 

중앙 집중화를 벗어나 분산된 소규모 단위로 자율적으

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이를 이용하면 자연스레 웹 3.0

이 추구하는 탈중앙화 기반 기술의 접근이 가능하다. 웹 

2.0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의 데이터, 콘텐츠, 개

인 정보 등을 기업의 중앙 서버에 저장했다면, 웹 3.0에

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분산 저장되게 된다. 어떠한 

데이터라도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나면 이후부터는 해

당 구성원들의 동의와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임의적 변경이 불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데이

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에 기록

된 데이터는 플랫폼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해당 데이터

를 생성한 참여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개

인의 주권도 강화될 수 있다.

NFT(Non-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 기술과 함

께 웹 3.0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이다. 대체 불가능한 토

큰이라는 의미의 NFT는 탈중앙화된 웹에서 디지털 데

이터 및 자산의 소유를 인증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17].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블록체인에 기록

되므로 이를 위/변조할 수 없다. 웹상에서 똑같은 파일

이어도 NFT에 기록된 원본을 증명할 데이터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웹 2.0과 달리 특정 플랫폼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소유권을 인증해 줄 필요가 없어,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NFT를 거래할 수 있다. NFT는 모든 디지털 

데이터와 결합되어 소유권을 인증할 수 있으나, 초기에

는 미술 등 예술 작품에서 많이 활용되었다. jpg나 mov

로 만들어진 디지털 작품들이 거래되었고, 그만큼 구매

자 및 판매자가 꾸준히 늘게 되었다. 이처럼 NFT 기술

은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창작자들이 직접 창작한 디지

털 콘텐츠를 NFT 기술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를 만

들어 활동하는 메타버스나 게임 내에서도 NFT를 통해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NFT 

기술이 웹 3.0기반 서비스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 

<그림 6> 사용자 중심의 웹 3.0의 발전 과정 (출처 : Global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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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블록체인을 통해 디지털 자산의 소유를 기록하

고 경제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웹 3.0은 가상 자산과 NFT, Play to Earn, 메타버스, 

AI 기반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초개인화된 인터넷 

환경 등 최신 IT 기술들이 결합된 탈중앙형의 새로운 공

간웹 생태계이다. 웹 3.0에서 탈중앙화는 웹 2.0 시대에 

거대 플랫폼에 집중되었던 데이터 권한을 원래의 소유

자인 개인에게 돌려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따라서 웹 

3.0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사용자들에게 편

의성과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으려면, 플랫폼이 통하지 

않더라도 참여자들이 서로 원할하게 데이터를 주고 받

을 수 있는 개방형 구조는 필수적이다. 탈중앙화 구현은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가능하다. 이는 

사용자와 사용자, 사용자와 시스템 등 웹 3.0를 구성하

는 모든 구성원들의 신뢰를 포함한다. 중개 플랫폼 없이 

콘텐츠, 데이터 등 개인간 공유 및 거래는 구성원들의 

신뢰가 바탕이 될 때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적

인 관점에서 웹 3.0은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인공지능, 

가상 현실, 5G 등을 포함한다. 블록체인은 웹 3.0의 핵

심 구조인 탈중앙화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가

상 현실,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들은 초개인화된 웹 환경

을 제공하는 핵심 원동력이 된다. 이와 같이 웹 3.0은 새

로운 IT 기술들이 융합되어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들을 

구현하는 시험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V. 미래 탈중앙화 거버넌스 가능성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의 활

동을 가상 세계로 확장하거나, 가상 세계에서 새로이 활

동할 수 있는 공간과 세계를 열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

여, 서비스 사업자들에게는 현실의 자산이나 가치를 가

상 공간에서 새로운 자산과 가치로 재해석하여, 메이저 

기업 위주로 고착화되고 의존적인 플랫폼 생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창조적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는 높은 자

유도와 기회의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들에게는 

현실 세계와 연결된 새롭게 재해석된 자산, 가치, 활동 

등을 제시함으로써 서비스의 접근성과 지속성 및 새로

운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시공

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사회, 정치, 경제 활동 등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누구나 쉽게 설립하고 해

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수 요건인 규칙과 행동을, 조직의 참여자들이 수평

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게 결정하고 SW 프로그램이 

운영하도록 하는 조직인  DAO가 각광을 받고 있으나, 

DAO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버넌스 문제는 존재한다. 

그는 절차적 진부함, 법적 비결정성, 구조적 경직성, 그

리고 유권자 조작 등이다[18]. DAO 내에서 규칙 등을 

개정해야 되는 이슈가 있을 때, 투표 권한을 가지고 있

는 조직의 구성원(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

게 된다. 민주적 의사 결정 방식인 투표의 절차적 특징

에 의해 현실 세계에서나 가상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권자들의 참여 부족이나 부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절

차적 진부함이 존재한다. 법적 비결정성과 관련해서는 

DAO와 현실 세계의 현물 자산(특히, 금융자산)이 연결

되어 있어, DAO의 발기인이나 스마트 계약 코드에 다

르게 명시되어 있더라도 참여 구성원들은 현실 세계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DAO의 구조적 

경직성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점이다. DAO의 규칙이

나 행동 코드는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면 변경하기가 쉽

지는 않다. 코드의 버그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진

부함을 내포하는 투표 과정을 거쳐야 하며, 버그가 수정

되기 전까지는 모든 외부 공격에 노출되어 취약하게 된

다. 이는 코드의 투명성과 보안 사이에서 결정하고 판

단해야 하는 이슈를 발생시킨다. 마지막으로, 투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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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구성원인 유권자 조작의 위험성이다. 가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DAO에서 일부 유권자들의 담합, 

투표 방해 행위(지연, 비참여 등) 등을 통해 DAO 조직 

내 민주적 투표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의도적 절차 파괴

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계약 기반의 DAO의 

전체 프로세스를 파괴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

킬 수 있다.

이외에도 수평적 구조를 표방하는 DAO 내에서 실질

적으로 수직적 구조로의 변질, DAO의 규칙 오류에 의

한 의사 결정 실패 및 지연 등 다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서비스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

공하는 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DAO

의 구조가 제시되고 검증된 후,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V. 결 론

기존의 VR/AR을 통한 가상 세계의 경험을 기반으로, 

현실 세계의 대체 또는 병행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에서는, 메타버스 內에서 작동하고 있

는 사회 구조에 대한 관심들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사

회 구조의 구성 요소는 각 사회의 환경에 따라 다른 형

태로 존재하지만, 그 변화와 창출은 사회적 합의에 의

해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수렴된다는 것이 역사적 맥락

으로 보아도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의사 결정 도구로, 블록체인 등

의 새로운 기술의 발현과 함께, 메타버스에서 적용되어

질 수 있는 탈중앙화 자율 조직에 대한 작동 구조와 함

께, 메타버스에 적용되어 메타버스 생태계를 보다 확산

되게 할 수 있는 웹 3.0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살펴보

았다. 또한 새로운 도구인 탈중앙화 자율 조직의 의사 

결정 방법을 사회 내에서 작동하게 할 경우, 투명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어, 오래된 현실 세계의 중심 체

계인 중앙화된 통제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권력, 자산, 

자본의 불균형이라는 단점을 메타버스 세계 內에서 해

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과, 현실 세계에서의 적용 가

능성을 거버넌스 관점에서 병행 고찰하였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탈중앙화 자

율 조직의 불완전성이 존재하고, 이해관계자의 이해관

계에 따라 의사 결정의 본질을 훼손하는 경우도 발생되

고 있어, 이는 믈론 보안 및 합의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

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메타버스 또는 현실 세계 관점에서, 탈중앙화 자율 조

직의 사회 및 관련된 기술의 발전을 통해, 탈중앙화 자

율 조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의 구현에 있어 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사회 구조의 주요 구성 요소인  정치, 경제, 법

률, 사회 조직, 종교 등의 이슈가 기술 개발 방향의 철학

으로 공유되고 있어, 과거 노동력의 감소나 생산성 증대

가 주요한 목적이었던 R&D가 미래에는 역할이 더 많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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